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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노화의 요소로서 감사의 기능을 탐색하고자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12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성향과 성숙한 노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1에서는 노인의 감사성향은 학력과 용돈 및

지각된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와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배려와 순리적

삶의 지향 태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성향은 성숙한 노화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연구 2에서는 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두 유형의 감사를 유도하여 유도된 감사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

감, 우울 및 죽음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감사하도록 유

도한 집단의 노인들이 통제집단의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을 보고한 반면 일반적 감

사 집단의 노인들과 통제집단의 노인들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죽음불안에서는 감사 유

도 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사가 부적 정서를 완화시키기보다 긍정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음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감사성향, 성숙한 노화, 주관적 안녕감, 유도된 감사

우리는 연령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늙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인구의 14%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진입될 것이 예측되면서(통계청,

2010), 한국 노인의 잘 나이들기에 관한 담론이 확

대되고 있다(김정석, 2011; 김주현, 2011; 염유식,

2011; 정순둘, 2011; 정영숙,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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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이들기(aging-well)’란 무엇인가? Rowe와

Kahn(1998)은 질병과 장애가 없으며, 정신과 신체

기능이 유지되며,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성

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잘 나이듦의 모델

로 제안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이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대선, 2005; 김경호, 김지훈,

2008; 김미령, 2008;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윤현숙, 유희정, 2007).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경

우 성공적 노화, 행복, 외로움,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우울증, 신체/인지기능 등에 자녀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강인, 2003; 윤현숙, 유희정, 2006; 정여

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그러나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개념에는 한국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와의 관계나 가족관계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년기의 강점인 지혜나 초월

적 삶의 자세, 순리적 삶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

지 않다(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성공적

노화 개념을 달리 적용하려고 시도한 연구들도 있

지만(김동배, 2008; 김미혜, 신경림, 2005;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이 연구들은 여전히 Rowe와

Kahn(1998)의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한국인

의 성공적 노화 개념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안정신등(2011)은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

외 연구 79편을 개관하여 성공적 노화 연구를 비

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태동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보완하여 한국 노인의 잘 나

이들기를 안내할 수 있는 개념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들은 유학사상에

서 제시된 성숙인격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

와 정신 건강, 가까운 타인(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는 '성숙

한 노화'(matured aging)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예비 문항들을 구성하였다(안정신,

정여진, 정영숙, 서수균, Cooney, 2012). 안정신 등

(2011)은 성숙한 노화를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인

지 능력을 유지하여(자기수양), 가까운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대인관계의 조화), 더 나아

가 사회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것(사회적 책

무의 자임)으로 확대 발전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숙한 노화 개념에서는 적응적 삶을 위해서

는 개체의 생존에 머물지 않고 가까운 사람, 더 나

아가 사회전반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

잘 나이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노화하는 것이

기도 하다(정영숙, 2011b).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

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심리학의

한 흐름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잘 기능하고 삶이

향상되는 요소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을 둔다

(Sheldon & King, 2001). 감사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심리학자들이 학문적 관

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이다(Adler & Fagley,

2005; Peterson & Seligman, 2004). ‘감사

(gratitude)’는 인간의 강점과 덕성을 24개로 분류

한 VIA(Values in Action) 분류 체계에서 강점으

로 분류되어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감

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주

로 감사의 대상과 이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신현숙, 2007; 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

정희, 2009; Gordon, Musher-Eizenman, Holub &

Dalrymple, 2004).

노인의 감사에 관한 연구로는 일반여성노인과

저소득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감사성향과 여러 가

지 심리학적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나 아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조한나, 정영

숙, 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 연구가 부족

한 것에는 노년기를 신체와 인지 기능의 감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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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역량의 감소가 있는 시기로 감사할 것이

적은 시기로 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주변 사람들과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써 타인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에 감사는 바

람직한 노년기에 필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심리적 성향으로서 감사는 여러 상황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개인

적 자질로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 또는 감사를

경험하기 쉬운 경향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능력이

다(권석만, 2008;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감사에는 누군가에 대해 감사하는 따

뜻한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우호적 감정, 그리고

감사함과 우호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이 포

함되어 있다(Fitzgerald, 1998).

감사의 긍정적 기능은 감사성향에 관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더 낙천적이며, 우울과 스

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리, 2009; 박

소정, 2009; 소은희, 신희천, 2011; 이향숙, 2007;

Emmons & Shelton, 2002; Kendler, Liu, Gardner,

McCullough, Larson, & Prescott, 2003; McCullough

et al., 2002;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실제로 매주 감사 일기를 쓴 사람

들은 중립적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보다 신체 건강

이 더 좋았으며,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러워했고, 미

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Emmons & Crumpler,

2000). 감사 경험은 생리적 기능이나 신체적 건강

을 증진시키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cCraty, Atkinson, Tiller, Rein, & Watkins,

1995). 또한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생명

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물질적

소유물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

이 적었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도 적었으

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공유하는 경향

이 높았다(McCullough et al., 2002). 이런 결과들

은 감사성향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을 시사한다.

우울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심리

상태로 노인에게 우울은 매우 보편적이며 흔한 기

분장애이다(허준수, 유수현, 2002; Atchley, 1991).

이처럼 노인기에 흔히 있는 우울을 완화시키는데

감사는 도움이 되는가?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감

사를 잘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

스와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ood

et al., 2008), 감사 개입은 우울기분을 감소시키는

상당한 효과적인 방법임이 확인됨으로써(김별님,

이인혜, 2009;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감사가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

라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

주고 있다.

노인기에 접하는 또다른 부적 정서로 죽음 불안

이 있다. 죽음불안이란 죽음과 관련된 공포, 위협,

불편함과 다른 부정적 감정의 집합이다(Neimeyer,

1994). 최근 한 연구에서 감사를 유도하는 것이 노

인의 죽음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anna와 Cheng(2011)은 중국 노인을 세 집단으

로 나누어 감사한 일을 적게 하거나, 짜증나는 일

을 적게 하거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적도록 하

였다. 연구 결과, 감사한 일을 생각하도록 한 집단

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감사하는 동안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

험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

교화 함으로써 자신이 겪은 적응적인 경험들에 대

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서도 긍정적 기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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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우울, 죽음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

게 경험하도록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Watkins, 2004).

문제는 감사성향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도된

감사가 어느 정도 긍정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감사는 간단한 개

입을 통해 쉽게 고양(유도)될 수 있는 정서이면서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홍순, 2010; Algoe, 2005;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Sefick,

Emmons, 2008; Lau & Cheng, 2011;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감사의 어떤 측면이 특히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일까? 감사에는 상대방의 좋은 의도로 인해 자

신이 혜택을 입었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mmons, 2004; Emmons & McCullough, 2003).

특히 자신을 이익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은혜를 베

푼 사람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해준 것이라고 느

낄 때 개인은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감사를 느끼

게 되고, 우울이 경감되는데 이는 그 초점이 타인

에게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Emmons, 2007;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요컨대 감사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긍정적 정서이며, 타인-지향적 정서로(김별

님, 이인혜, 2009; Algoe, 2005; Ortony, Clore,

Collins, 1998), 감사의 핵심 요소는 타인에 대한

고마움의 인식으로 타인에게 받은 은혜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감사에 관

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막연히 감사한 일에 대해 생

각하도록 하는 일반 감사 유도 방법이 주로 사용

되었다(김동희, 2008; 김별님, 이인혜, 2009;

Rosanna & Cheng, 2011). Algoe(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기록

하도록 유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도 하였다.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초점을 맞춘 감사는

Lambert, Graham, 및 Fincham(2009)가 구분한 감사

의 측면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Lambert 등(2009)

은 감사의 측면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후에 은혜나 호의를 베푼 사람의 이

타적인 노력을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반영하는 공

감적 정서로서 ‘수혜 감사(benefit-triggered gratitude)’

와 물건, 사람, 활동, 사건, 상황모든상태의 의미와

가치를인식하고, 자연과 우주, 예술작품과 같은 것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느끼는 ‘일반 감사(generalized

gratitude)’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유도할 때 일반 감사 유도 방안이외에 타인에게

받은 혜택을 생각하도록 하는 수혜지향적 감사를

유도하여 감사 유도 방식에 따라 심리적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감사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정서임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노인이 지

닌 감사성향이 성숙한 노화의 하위 구성요인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감사가 잘 나

이들기에 중요한 요소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

구 2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도한 감사가 노인의 심

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어떤 측면에

감사하는 것이 더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감사유도와 타인에게서 받은 혜택에 초점을 둔 감

사유도 두 가지 방안을 사용하여 어떤 측면에 감

사하는 것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

이나 죽음불안을 낮추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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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1

연구 1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특질인 감사성향이 노인의 성숙한 노화를 구성

하는 요소들과 관련이 높은지를 확인하여 성숙한

노화요소로서감사의역할을탐색해보고자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부산시 소재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노인대

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61세에서 84세까지의 남

녀 노인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0.8(표준편차: 5.3)

세 이었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은 각각 52명

(41.6%)과 73명(58.4%)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교

육수준은 고졸이상이 58.4%이었다. 결혼 상태는

87.2%의 노인들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사

별이 10.4%, 별거와 이혼이 2.4%이었다. 한 달 평

균 용돈은 50만원 이상이 44.9%이었다. 독해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도

록 하였고, 문자 해독이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대

상자의 경우에는 면접자가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

답내용을 설문지에 표기하였다.

측정 도구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Emmons,

Tsang(2002)등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2006)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감사성향척도

(K-GQ-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감

사의 강도, 빈도, 범위, 밀도의 측면을 고려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성향 척도 문항에는 ‘내 삶에

는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

마움을 느낀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의 Cronbach's α는 .73이었다.

행복 행복감을 측정하기위해 Argyle(2001)이 개

발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개정판(The Revised

Oxford Happ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행복 척도는 행복을 평가하는 29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행복 척도 문항에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산다는 것

은 좋은 것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 척도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지각된 건강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을 측

정하기 위해 Ware(1979)가 개발한 건강지각 척도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유지수, 김조

자, 박지원(1985)이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건강지각 척도는 자신의 건강상태의 다

양한 측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현재건강’, ‘과거건강’, ‘미래건강’, ‘건강관심/염려’,

‘저항성/민감성’, ‘환자역할 거부’ 등의 6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건강을 측정하는 문

항의 Cronbach's α는 .62이었다.

배우자 및 자녀 관계 성숙한 노화개념 주요 요

소인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자녀에 대한 배려를

측정하기 위해 안정신 등(2012)이 구성한 성숙한

노화 예비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

계를 측정하는 질문은 총 16개 문항으로 본인이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측정하는 ‘존재감(6문

항)’ 문항과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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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사성향과 행복, 성숙한 노화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용돈

2. 학력 .149

3. 행복 .007 .067

4. 감사성향 .040 .099 .476**

5. 배우자관계 -.081 .126 .284** .384**

6. 자녀관계 -.103 .117 .185* .264** .475**

7. 사회에 대한 책임 .113 .214* .330** .246** .379** .443**

8.. 지각된 건강 -.022 .022 .218* .060 .145 .051 .044

*p<.05 , **p<.01

는 ‘존중과 배려(10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감

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을 소중

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존

중과 배려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배우자를 존중

하고 배려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녀와의 관계를 측

정하는 질문은 총 14개 문항으로 자녀에 대한 요

구나 기대를 반영한 ‘요구적 기대(2문항)’요인과 자

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내용을 포함한 ‘존중과

배려(6문항)’요인,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챙기

고 보살피는 것과 관련 있는 ‘보살핌(6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와의 관계

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및 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사회에 대한 책임 성숙한 노화에는 가족에 대

한 배려에서 더 나아간 사회에 대한 책임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안정신 등

(2012)의 척도에서 사용된 ‘생성감(5문항)’과 ‘순리

적 삶의 지향(7문항)’ 문항을 사용하였다. 생성감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나는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

과 사회 활동에 헌신했다”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

다. 순리적 삶의 지향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려고 한다”, “나에

게 닥친 일을 수용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측정하는 문항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결 과

감사성향과 성숙한 노화간의 관계

노인의 감사성향과 행복, 성숙한 노화 간의 상관

관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감사

성향은 행복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476,

p<.01), 용돈이나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과는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노인

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존

중받는 배우자관계가 좋으며(r=.384, p<.01), 자녀

를 더 배려하고 보살피는 자녀관계가 좋음을 보여

주었다(r=.264, p<.01). 또한 감사성향은 사회에 대

한 책임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246, p<.01).

표 1에서 주목할 점은 감사성향은 용돈이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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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의 감사성향과 성숙한 노화의 하위요인 간 상관

1.감사성향

성숙한 노화의 하위 요인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에 대한

책임

2 3 4 5 6 7 8

1. 감사성향

배우자와의 관계

2. 자기 존재감 .224*

3. 존중과 배려 .414** .557**

자녀관계

4. 자녀에 대한 요구 .083 .193* .299**

5. 존중과 배려 .258** .153 .570** .236**

6. 보살핌 .227* .109 .389** .397** .579**

사회에 대한 책임

7. 순리적 삶 지향 .214* .112 .355** .042 .462** .277**

8. 생성감 .146 .042 .295** .192* .201* .234** .025

*p<.05 , **p<.01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2에는 노인의 감사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배우자 및 자녀관계와 사회에 대한 책임 변인간의

관계를 하위요인별로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노인의 감사성향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414, p<.0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신

의 존재감 요인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224,

p<.05). 또 감사성향은 자녀관계에서 자녀를 존중

하고 배려하는 것(r=.258, p<.01), 자녀를 보살피는

것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r=.227, p<.05), 자

녀에게 요구적 기대를 하는 것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책임 요소에서 노인의

감사성향은 순리적 삶의 지향과는 정적 상관을 보

였지만(r=.214, p<.01), 생성감 요인과는 유의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았다.

감사성향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감사

성향 점수가 상위 25%인 노인집단과 감사성향 점

수가 하위 25%인 노인집단 간의 행복, 성숙한 노

화점수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

다(표 3 참조). 상관관계 분석 양상과 같이 감사성

향이 높은 집단과 감사성향이 낮은 집단 간에 경

제 상태나 지각된 건강상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성향이 높

은 집단의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

복감(t=6.03, p<.001), 배우자 관계(t=3.78, p<.001),

자녀관계(t=2.64, p<.05),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

(t=2.20, p<.05)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성숙한 노화 요소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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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감사성향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의 평균

 감사성향
상집단
(n=38)

감사성향
하집단
(n=30)

t

용돈 4.19(2.95) 3.90(2.94) .17

지각된 건강 50.76(8.65) 50.40(9.42) .40

행복 81.73(14.45) 64.10(7.73) 6.03***

배우자와의 관계 69.08(10.75) 58.31(12.51) 3.78***

자기 존재감 25.00(5.26) 22.34(4.37) 2.20*

존중과 배려 44.08(7.86) 35.97(9.60) 3.80***

자녀와의 관계 52.03(7.27) 47.28(7.37) 2.64*

요구적 기대 7.79(1.82) 7.52(1.53) .65

존중과 배려 24.63(3.95) 22.28(4.10) 2.38*

보살핌 19.60(3.46) 17.48(3.94) 2.34*

사회에대한 책임 40.00(5.80) 37.14(4.53) 2.20*

생성감 25.00(5.26) 22.34(4.37) .94

순리적 삶의

지향(초월)
44.08(7.86) 35.97(9.60) 2.46*

*p<.05 , ***p<.001

하위 요인들 중 배우자와 자녀 관계 요인을 살펴

보면, 감사성향이 높은 노인들이 감사성향이 낮은

노인들보다 배우자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t=3.80,

p<.001), 배우자가 자신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긴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0, p<.05). 또

한 감사성향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t=2.38, p<.05), 자녀

를 보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t=2.34, p<.05). 그러

나 자녀가 부모의 안부를 묻고 챙기기를 기대하는

요구적 기대에서는 감사성향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숙한 노화 요소에 포함되는 사회에 대한 책임

감 영역에서는 감사성향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

에 비해 보다 더 순리적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2.46, p<.05), 생성감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사성향이 높은

노인은 감사성향이 낮은 노인에 비해 더 행복하다

고 느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더 존중하고 배려

하며, 배우자가 자신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를 더 보살피

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성향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보다 더 순리적 삶

의 지향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감사가 노인을

성숙하게 하고 적응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요인

임을 보여주었다.

연 구 2

연구 2에서는 실험적으로 감사를 유도하여 유도

된 감사가 노인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받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감사유도 방법(benefit-triggered

gratitude)과 포괄적으로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하

도록 하는 방법(generalized gratitude)을 사용하였

다. 연구 2에서는 유도된 감사가 노인의 주관적 안

녕감을 높이고, 우울과 죽음불안을 완화시키는지,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초점을 두도록 한 감사집단

이 일반적 감사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실험 참가자

부산시 소재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52명(여성노인 28명, 남성노인 24명)이 실험에 참

가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 연령은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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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5.5)세였고, 참여자의 50%는 현재 배우

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32.7%는 배우자와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참여자의 50%가 고

졸이상이었다. 한 달 평균용돈이 50만원 미만인 노

인이 전체 노인의 68.3%이었다.

  

실험 절차 및 독립변인의 조작

연구 2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통제집단, 일반 감

사집단, 타인혜택 감사집단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는데,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 18명(여성노인 11명, 남성노인 7명), 포

괄적 감사 유도 집단 18명(여성노인 9명, 남성노인

9명), 그리고 통제집단 16명(여성노인 8명, 남성노

인 8명)이었다.

연구 2는 두 가지 감사 유도집단과 통제집단으

로 구성된 집단 간 설계로, 유도된 감사가 노인의

긍정 정서와 부적 정서, 삶의 만족도, 우울, 죽음불

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1명의 실

험자와 2명의 실험도움자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부

산시 소재 노인 복지관의 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

고 한 번에 한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참가자가 실험실(강의실)에 들어오면

자리에 앉도록 하고 간단하게 면담자를 소개한 후,

무선적 순서에 따라 통제집단, 일반 감사집단, 타

인혜택 감사집단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처치

를 받았다. 세 가지 처치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통해 조작되었다.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대한 감사 유도 집단

‘benefit-triggered gratitude’에게는 Algoe(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생각

하도록 지시하였다. 받은 혜택 감사 유도집단의 지

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듣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거나 혜택을 받았던 일

들이 있으실 겁니다. 천천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

혜나 호의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어르신, 이제 다른

사람에게받았던좋은일들중 3가지를말씀해주세요.”

선행연구에서 감사 유도는 일반적으로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여 유도하였다(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8;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et al, 2008; Geraghty,

Wood, & Hyland, 2010; Lau & Cheng, 2011). 본

연구에서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generalized

gratitude’에게 제시된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듣고 한번 생

각해보세요.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하

게 생각했던 일이 있으실 겁니다. 천천히 감사한 일

들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어르신, 이제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통제집단에게는다음과같은지시문이제공되었다.

“어르신,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들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어르신이 일어나서 늘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상적으로 늘 하시는 일에

대해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어르신, 이제 일상적으로

늘 하시는 일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각 지시문이 주어진 후 참가자에게 생각할 시간

을 주었으며, 생각이 끝나면 노인들이 생각한 내용

을 응답하도록 하여 면담자가 받아 적었다. 응답이

끝나면 곧이어 실험참가 노인에게 자신의 기분에

해당되는 정서 단어를 지적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

우울, 죽음불안 및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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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의 측정

주관적 안녕감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

서가 낮으며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을 세 가지 하위 요소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그리고 삶의 만족으로 측

정하였는데 각 요소의 측정은 다음과 같았다.

긍정 정서 및 부적 정서 노인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적절한 정서 단어 선정을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노인 15명을 대상으

로 한국판 긍정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이현희, 김

은정, 이민규, 2003)에 있는 긍정 정서 9개와 부정

정서 11개를 제시하고 개인이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한국판 긍정정서 및 부

적정서는 젊은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하

였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었고 그 의미의 전달이 쉽지 않은 단어들이 있

었다. 긍정 정서의 경우 강한(strong), 단호한

(determined), 주의 깊은(attentive) 등의 정서 단어

가 노인들의 어떠한 기분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

전달이 힘들었고, ‘흥미진진한’ 이라는 문항은 대부

분의 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흥미로운’으로 수

정하였다. 부적 정서에서는 과민한(irritable), 기민

한(alert), 부끄러운(ashamed), 겁에 질린(scared)

등의 단어가 노인들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힘든 것

으로 나타났다. 예비연구를 통해 삭제되거나 수정

된 감정 단어에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척도(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에서 제시한 긍정 정서 3가지 부정 정서 3가

지를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긍정 정

서 단어 9개(즐거운, 행복한, 편안한, 흥미로운, 흥

분된, 원기왕성한, 열정적인, 활기찬, 자랑스러운)와

부정 정서 단어 10개(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

한, 괴로운, 마음이 상한, 신경질적인, 죄책감드는,

적대적인, 조바심나는, 두려운)를 선정하였다. 노인

의 정서 정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된 각 정서 단어

에 응답한 점수를 긍정 정서의 합계와 부정 점수

의 합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의 Cronbach's α는 .86이었

고,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감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이종길(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5점 척도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의

Cronbach's α는 .77이었다.

우울 노인의 우울 기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Terry, Lane 및 Forgarty(2003)가 개발한 브루너

기분 척도(Brunel Mood Scale)를 김별님과 이인혜

(2009)가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분노’, ‘당황’, ‘우울’, ‘피로’, ‘긴장’, ‘활

력’ 등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요인에 포함된 4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죽음 불안 죽음불안은 Templer(1970)가 개발한

죽음불안(Death Anxiety Scale)질문지를 고효진,

최지욱 및 이홍표(2006)가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 생각의 부인’, ‘짧은 시간 지각’,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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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감사 유도 집단의 범주별 감사 응답자 수

실험 집단

상위

범주

감사

대상

받은 혜택 감사

유도집단(n=18)

일반적 감사

유도집단(n=18)

사람

가족 7 15

친척 5 0

자신 0 5

은인 6 0

친구 14 3

강사 1 0

이웃 5 3

사물 돈 0 2

장소 장소 1 3

추상

개념

삶 0 1

이념/이상 0 1

국가 2 7

활동 종교/신 1 0

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 등의 4가지 영역

으로 나뉘어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죽음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의 Cronbach's α는 .62이었다.

결 과

먼저 연구 2에 사용된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과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에서 실험자가 기대한

감사 내용이 유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의 노인들이 보고한 감사의 내용을 정리한 후, 감

사유도 집단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우울과

죽음불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실험 조작 확인

표 4에는 연구 2에 참가한 노인들이 떠올린 감

사대상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감사대상

의 분류는 여성노인의 감사 대상을 분류한 조한나

와 정영숙(2011)의 감사대상 분류체계를 참조하였

다. 표 4를 보면,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에서는 가

족에 대한 감사가 압도적이었고,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에서는 친구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은 가족에게 감

사하는 이유로서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

어서 감사하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감사하지” 등이 많은 반면,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자가 집에 가면

늘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니까 감사하지”, “자

녀들이 지금 안부전화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

주고 해서 참 고맙지” 등 배우자나 형제,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 감사의 이유를 들었다.

친구들에 대한 감사에서도 일반적 감사 유도 집

단에서는 “함께 노후를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

라고 응답한 반면, 받은 혜택 감사 유도집단에서는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 및 물질적 지원 등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은 생명의 은인 또

는 인생에서의 은사님 등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는 응답이 있었지만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에서는

은인이나 은사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응

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받은 혜택 유도 집단에서 일반적 감사 유도 집

단과 달리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혜택을 구체

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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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감사유도 집단과 통제집단의 주관적 안녕감, 우울 및 죽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

(n=18)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

(n=18)

통제

 집단

(n=16)

F ɳ2

긍정 정서 32.22(7.26)a 27.00(7.17)ab 23.56(4.92)b 7.47** .23

부적 정서 10.44(1.76) 11.83(4.12) 13.68(6.70) 2.16 .08

삶의 만족 18.22(3.61)a 15.83(4.19)ab 14.06(2.79)b 5.73** .19

우울 5.39 (2.33) 6.89 (5.04) 8.75 (6.01) 2.20 .08

죽음 불안 28.78 (5.91) 25.89 (7.49) 28.44 (5.88) 1.05 .04

*p<.05, **p<.01

가지 감사유도 방법은 감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인 혜택 중심의 감사(benefit-triggered gratitude)

와 일반적 감사(generalized gratitude)에 대한 구

분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초점을 맞추

도록 한 본 연구의 지시문은 일반적 감사와는 다

른 생각을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유도된 감사 집단과 통제집단의 주관적 안녕감,

우울 및 죽음불안

표 5에는 두 가지 감사유도 집단과 통제집단의

노인들이 응답한 주관적 안녕감(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 우울 및 죽음불안의 평균이 제

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결과 양상을 보면, 타인에게 받은 혜택

에 감사하도록 유도한 집단의 노인들이 통제집단

에 비해 긍정 정서가 더 높았으며[F(2, 49)=7.47,

p<.01], 삶의 만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2,

49)=5.73, p<.01],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은 통제집

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 분석[Scheffé]을 실시한 결과,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M=32.22)이 통제집단(M=23.56)에 비해

긍정 정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삶의 만족도도(M=18.22) 통제집단의 만족

도(M=14.0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러나 받은 혜택 감사 유도집단의 부적 정서 점

수는 다른 두 집단의 부적 정서 점수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에게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

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과는 달리 우울이나

죽음불안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나지 않아 유도된 감사가 노인의 부적정서와 우울,

죽음불안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키는 데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는 달리 본 연구의 일반적 감사 유도 집

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가 더 높거나 삶

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으며 우울이나 죽음불안에

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감사의 측면 중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대한 감사는 노인의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부적 정서와 우울과 죽음불안에는 거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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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가 노인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기보다 긍정적 측면을 고양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 합 논 의

한국 노인의 잘 나이들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노년기의 강점을 찾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

다(김정석, 2011; 염유식, 2011; 정영숙, 2011a). 본

연구는 그 강점으로서 노년기 감사가 갖는 긍정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

구 1에서는 개인의 안정적 특질로서 감사성향이

성숙한 노화의 요소들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노인의 감사성향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감사를 일시적으로 유도

하여 유도된 감사가 노인의 긍정 정서를 고양시키

고 부정 정서를 완화시키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감

사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바탕에는 감사는 정신건강뿐만 아니

라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김유리, 2009; 박

소정, 2009; 소은희, 신희천, 2011; 이향숙, 2007;

Emmons & Shelton, 2002; Kendler, Liu, Gardner,

McCullough, Larson, & Prescott, 2003;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간단한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정서라는 점이 깔려 있

다(김홍순, 2010; Algoe, 2005;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Sefick, Emmons, 2008;

Lau & Cheng, 2011; Seligman, et al, 2005).

연구 1의 결과, 노인의 감사성향은 행복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노인의 감사성향은

성숙한 노화의 주요 요소인 배우자 관계, 자녀관계

및 사회적 책임과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성숙한

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성숙한 노화의 하위 구성 요소들과 감

사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배우자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배우자

에게 더욱 의미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노인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자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보살피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로부터 대접받고자 하

는 요구적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부모의 요구적 기대는 감사성향과는 관계

없이 현재 한국 노인세대가 공유하는 고유한 심리

적, 문화적 특성일 수 있다(문아람, 2007). 연구 1

의 결과는 감사성향이 배우자와 자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연구 1에서 감사성향이 노인의 용돈, 학

력, 지각된 건강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흥미롭다. 국내외 연구에서 신체건강은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김경호, 김지

훈, 2008, 2009; 김미령, 2008; 박종한, 김한곤,

2009; 신영희, 이혜정, 2009; Rowe & Kahn, 1998),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 79편 중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로 신체 건강을 다른 연구가 47

편에 달하며, 사회경제적 상태를 다룬 연구가 19편

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안정신 등,

2011), 본 연구 결과는 감사가 경제나 건강, 학력과

같은 물리적 조건보다는 심리적 기능과 연관이 높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의 심리적 기능에 관

한 연구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대한 책임 인식은 성숙한 노화의 최고 단

계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더

나아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사회전체에 대한 배

려가 포함된다(안정신 등, 2011).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사회적 책임 인식에는 삶에 대한 순리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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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 삶)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생성

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리적 삶의 지향에는 욕심

을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 다른 사

람에게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 남을 이기려 경쟁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성감은 타인

을 돌보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Erikson, 1963)

이며, 자신은 죽어도 계속 남아 있고자 하는 욕구

로서(Kotre, 1984), 자기 초점화 된 개념이다. 연구

1의 결과,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노인들은 보다 순

리적인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생성감과

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생성감이 내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면, 감사는

타인이 나에게 베푼 선의와 혜택에 초점을 맞춘

타인지향적 정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별님,

이인혜, 2009; Algoe, 2005; Emmons, 2007;

Emmons & McCullough, 2003). 감사의 심리적 기

능을 탐구하는데 있어 관심의 방향은 흥미로운 주

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는 달리 실험적으로 유도

한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탐색하고자 두 개의 감

사유도 집단을 조작하였다. 한 가지 감사유도 방안

은 선행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된 일반적 감사 유

도 방식으로(generalized gratitude) 전반적으로 감

사한 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에 사용된 다른 한 가지 감사 유도 방안은 타인에

게 받은 혜택을 생각하도록 하는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benefit-triggered gratitude)이었다. 이

조건은 감사에는 타인에 대한 고마움의 인식이 매

우 중요함을 인식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Adler

& Fagley, 2005; Emmons & Crumpler, 2000;

Lambert, Graham, & Fincham, 2009; Lazarus &

Lazarus, 1994; Watkins, et al., 2004; Peterson &

Seligman, 2004).

연구 2의 주된 관심사는 타인에게 받은 혜택을

생각하도록 하는 혜택 감사 유도 집단과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 간에 노인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

서에서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이었다. 연구 2의 결

과, 받은 혜택 감사 유도 집단의 노인들은 통제집

단의 노인들에 비해 긍정 정서가 더 높고 삶의 만

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 정서, 우울

및 죽음불안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의 노인들은 통제집

단의 노인들에 비해 어떤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논란을 제기한다.

첫째, 과연 타인에게 받은 혜택을 생각하는 감사

가 막연히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을

심리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 감사 유도 집단과 통제집단과는 차이가 없

었으나, 3분 정도의 짧은 시간의 조작이었지만 타

인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기억하게 한 혜택 감사

유도 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와 삶

의 만족이 더 높다는 연구 2의 결과는 타인의 고

마움을 인식하는 감사는 적어도 노인 심리의 긍정

적 측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 하겠다. 이 결과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

면에 초점을 두는 감사 관점을 갖는 것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인지적 연습이 될 것이

라는 주장과 일치한다(김경미, 김정희, 2011).

둘째, 일반적 감사는 정말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 2에서 일반적 감

사 유도 집단(18명)은 통제 집단(16명)에 비해 평

균적으로 더 높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보

고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종속 변인들에서 표준편차가 크고 각 조건에

속한 응답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 통계적 유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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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포괄적으로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하

게 하는 방법이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신현숙,

김미정, 2009; 조진형 등, 2008;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et al., 2008; Park,

Peterson, Seligman., 2004; Peterson, Ruch,

Beerman, Park, Seligman, 2007; Lau & Cheng,

2011).

셋째, 유도된 감사는 긍정 정서를 높이고 부적

정서를 완화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선행연

구에서 유도된 감사가 부적 정서와 우울 그리고

죽음불안을 완화시켰다는 결과(김별님, 이인혜,

2009; Seligman et al., 2005; Lau & Cheng, 2011)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혜택 유도 감사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부적 정서, 우울, 그리고 죽음불안

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유도된 감

사가 부적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를 짧은

시간의 지시문과 회상으로 감사를 유도한 절차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도된 감사가 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우울이나 죽음불안이 짧은 시간

의 실험적 유도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일 수 있다. 감사가 부적 정서를 완화시킴을 보여

준 선행연구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매

일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번의 아주 짧은 감사 유도라는 점

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루의 실

험을 통해 감사를 유도하여 우울을 완화시켰다는

결과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을 보

이는 대학생, 즉 우울 점수가 높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 유도의 효과가 컸을

가능성이 있다(김별님, 이인혜, 2009). 그러나 중국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유도한 연구에서 유도된

감사는 노인의 부적 정서를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Lau

& Cheng, 2011), 유도된 감사가 노인의 부정적 측

면을 완화시키기보다 긍정적 측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1의 결과와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보

면, 감사는 노인을 성숙하게 하고 적응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긍정적 기능을 하며, 특히 타인에게 받

은 혜택에 감사하는 것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

을 높임으로써 노년기에 행복에 필요한 긍정적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

한점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감사가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

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감

사성향이 잘 나이들기와 관련된 성숙한 노화개념

과 관련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감사가

긍정적 노화를 위한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탐

색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받은 혜택, 즉 타

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감사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

함으로써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

즘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

연구들은 주로 연구자가 설정한 변인의 매개 여부

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유리, 2009; 노혜숙, 2008;

변복희, 2010; 이향숙, 2007; Kashdan, Uswatte, &

Julian., 2006; 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셋째,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감사하도록 유도한

감사 개입이 노인의 긍정적 상태를 증진하는 효과

를 확인함으로써 감사에 의한 긍정심리학적 개입

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 부정적인 약점이나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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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

서 상태, 특성과 기능, 관계적 수준을 증진하는 것

이다(Sheldon & King, 2001). 유도된 감사가 부적

정서, 우울, 죽음불안을 완화시키지 못하였지만 노

인의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 결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1과 2에서는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신체가 더 건

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사에 관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2에서 짧은 시간의 단기적 지시를

통해 감사가 유도되었다. 단기 실험 처치를 통한

효과는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감사의 기분을 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조작이 필요하며,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보다다양한종속변인들이개발될필요가있다.

셋째, 감사성향과 유도된 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성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질인 반면에 유도된 감사는 일시적 감사상태라

할 수 있다. 감사성향과 유도된 감사의 수렴적 효

과 확인을 통해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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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among Gratitude, Matured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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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role of gratitude in elderly Koreans. Study

1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and matured aging in 125 Koreans. The result showed

that a disposition of gra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tured aging and happiness. Also,

elderly people who reported high levels on a gratitude score were happier and had better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ss and children than did those who reported low scores for their gratitude

disposition. Study 2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ositive influence of experimentally induced

gratitude. Fifty two elderly people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including two

gratitude conditions and a control condi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elderly in the

benefit-triggered gratitude group reported more positive affect and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did

those in the control group. Otherwise, experimentally induced gratitude intervention had no influence

on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the negative affect of the elderly. We discussed the limited positive

effect of induced gratitude on posi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Keywords: gratitude, matured aging, benefit-triggered gratitude, subjective well-being, elders




